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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여성 코치 9명으로 
늘어 … 역대 최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는 전체 30개 구단의 3분

의 1에 가까운 9개 팀에서 여성 코치가 벤치에 앉게 

됐다.

6일‘연합뉴스’에 따르면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이

날“노터데임대학교 여자 농구팀의 닐 이베이 코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19-2020시즌에는 

총 9명의 여성 코치가 활약하게 돼 NBA 사상 가장 

많은 수의 여성 코치가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에서 내

로라하는 실력의 남자 선수들을 가르친다.

지난 시즌까지 제니 부세크(댈러스), 베키 해먼(샌안

토니오), 내털리 나카세(LA 클리퍼스), 캐런 스택 어

말러프(시카고), 크리스티 톨리버(워싱턴)가 여성 코

치를 맡았고 올해 린지 고틀리프(클리블랜드), 카라 

로슨(보스턴), 린지 하딩(새크라멘토)에 이어 이베이

까지 가세했다.

NBA의 여성 코치 역사는 2001년 리사 보이어가 클

리블랜드 코치를 맡으며 시작됐고, 해먼이 2014년 여

성 코치 최초로 샌안토니오와‘풀 타임 계약’을 맺

었다. NBA 애덤 실버 커미셔너는 올해 5월 인터뷰에

서“현재 3명인 여성 심판을 리그 전체의 절반 정도까

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코치도 마찬가지”라고 

여성의 리그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NBA에 여성 참여가 늘

어났다. 이제 여성의 존재가 평범하게 느껴질 차례”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구단 사무국 주요 직책을 맡은 여성이 18명, 구단 소

유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휘 계통에 있는 여성은 6명

에 이른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NBA 여자 감독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2018년 5월 해먼이 밀워키 벅스 감독 

면접 대상이 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피츠버그 방출 강정호, 미국에서 재기 도모할 듯

고진영, 올해 메이저 퀸 RAMA 수상

강정호(32)가 피츠버그와 공식적으로 헤어졌다.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피츠버그는 4일 강정호를 

공식 방출했다. 피츠버그는 전날 강정호를 양도선수지

명(DFA)하며 결별 수순을 밟았고, 5일 방출로 이어졌

다. 강정호의 계약을 떠안는 조건으로 클레임을 한 팀

은 없었다.

이제 강정호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KBO

리그로 복귀하는 방안, 미국에서 계속 선수생활을 이어 

가는 방안, 그리고 KBO리그나 미국이 아닌 제3리그로 

진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가장 파급력이 큰 선택지는 KBO리그 복귀다. 강정호

는 포스팅시스템(비공개경쟁입찰)을 통해 MLB에 진출

했다. KBO리그로 돌아온다면 원 소속팀인 키움 유니폼

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강정호는 현시점에서 KBO리그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시즌 메이저 대회 2승을 기록한 고진영(24)이 롤렉

스 애니카 메이저 어워드(RAMA)의 주인공이 됐다.

5일‘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고진영은 전날 영국 

잉글랜드 밀턴킨스의 워번 골프클럽(파72, 6,585야드)

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AIG 브리티시 여자오픈(총상금 450만 달)

까지 5개 메이저 대회가 모두 끝난 결과, 올해의‘메이저 

퀸’에 올랐다. 

지난 4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과 지

난달 네 번째 메이저 에비앙 챔피언십을 제패한 고진영

은 브리티시 여자오픈을 3위로 마무리하면서, 138점으

로 RAMA를 받았다.

RAMA는 한 해 5개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강정호는 2016년 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른바‘삼진

아웃’이 드러났다. KBO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좋지 

않은 한국 여론도 부담이다.

일본 등 다른 리그에 진출하면 징계와는 무관할 수 있

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다. 

남는 것은 미국에서의 도전이다. 클레임이 없었던 것에

서 볼 수 있듯이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은 어려울 것이라

는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뒤 재

기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강정호는 이것 또한 받아들

이겠다는 각오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올해 시즌 65경기에서 타율 0.169, 출루율은 

0.222에 그쳤다. 185타석에서 삼진이 무려 60개였다. 하

지만 그 와중에서도 10개의 홈런을 쳐 정확성만 향상되

면 언제든지 팀에 장타를 제공할 수 있는 타자임을 입증

했다. 이 가능성에 투자할 팀이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거둔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우승자에게만 수상 자격이 

주어지며, 우승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쌓은 선수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다. 여자골프 전설 애니카 소렌스탐(스웨

덴)의 이름을 본떠 만든 상이다.

2014년 신설돼 미셸 위(미국)가 초대 수상자에 올랐으

며, 박인비(2015년), 리디아 고(2016년), 유소연(2017년), 

에리야 쭈타누깐(2018년)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만 이 

상을 받았다.

올해 RAMA의 주인공 고진영은 올 시즌 5개 메이저 대

회에서 우승-공동 16위-공동 14위-우승-3위의 놀라

운 성적을 작성했다. 고진영은 LPGA를 통해“행복하고 

영광스럽다.”며“이 트로피는 내 방에 보관할 것이다. 소

렌스탐은 전설이다. 어렸을 때 소렌스탐과 박세리 선배님

을 보면서 자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